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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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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독서 생태가 변화하면서 이른바 ‘독

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가 일상화되면서 학생

들의 독서 경험과 독서 행동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

인다. 특히 시각 기반의 콘텐츠 소비 중심의 읽기 방식과 짧고 단편적인 텍

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종이책을 읽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텍

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숙고하는 경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오늘날 학교 독서 교육이 단순히 ‘잘 읽는가’라는 인지적 성취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읽는가’까지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독서 행

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 능력뿐 아니라, 독서의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아우르는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탐색이 요구된다.

물론 국내에서 독서 태도나 동기 등의 정의적 특성, 독서량이나 빈도 

등의 독서 행동을 조사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김혜정·허모아, 

2021; 서수현·정혜승, 2012; 윤준채·김영란, 2008; 윤준채·이형래, 2007; 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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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서수현, 2011 등), 특정 요소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거나 특정 학교

급이나 학년군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

서 독서 관련 초·중·고등학생의 비인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규

모 실태 조사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의 독

서 실태 조사’나 이순영 외(2018)에서 시행한 ‘독자·비독자 연구’ 정도를 제

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서의 비인지적 특성이 학생의 독서 참여나 지

속, 읽기 능력 신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서 관련 비인지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 능력과 문식 활동(독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독자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경향성’(서혁·양길석·김종윤·장봉기·편지

윤·박민진, 2024)을 뜻하는 독서 성향, 그리고 실제 독서 행동을 중심으로 서

울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관련 비인지적 특성1)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성향 및 독서 행동의 전반적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 학년군 및 성별에 따른 독서 성향과 독서 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독서 성향 및 독서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학생들의 독서 성향 및 행동의 실태를 대규모 단위로 조사함

1)		 독서의 비인지적 특성은 읽기 기능이나 능력 등 독서의 인지적 요소를 제외하고, 독자의 

독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태도, 끈기, 의지, 가치, 흥미, 습관 등의 제반 요소를 포

괄하는 집합적 개념이다. 이들 요소는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분화하여 탐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종윤·양길석·장봉기·편지윤·서혁(2024), 편지윤·김종윤·양

길석·장봉기·서혁(2025)에서는 독서의 비인지적 특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독서 성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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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독서의 위기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미래의 

독서 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관내 21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42,517명이 독서 성향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학년별 참여 인원은 표집 학년별 약 

25% 내외로 대체로 유사하였다. 남학생은 51.6%로 절반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며, 여학생은 46.6%, 무응답은 1.8%였다(<표 1> 참조).

<표 1> 독서 성향 조사 연구 참여자의 학년별, 성별 구성

학년 성별 학생 수 (%) 표집 학교

초4

남 5,429 (50.4)

10,777
(25.3)

93개교

 109개교2)

여 5,153 (47.8)

무응답 195  ( 1.8)

초6

남 5,793 (50.5)

11,475
(27.0)

93개교여 5,457 (47.5)

무응답  225 ( 2.0)

2)		 77개 학교가 공통으로 포함되고, 초4와 초6 각각 16개 학교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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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남 5,033 (51.6)

9,754
(22.9)

59개교여 4,510 (46.2)

무응답  211 ( 2.2)

고1

남 5,695 (54.2)

10,511
(24.7)

46개교여 4,684 (44.6)

무응답  132 ( 1.2)

전체

남 21,950 (51.6)

42,517
(100)

214개교여 19,804 (46.6)

무응답   763 ( 1.8)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이 성향 조사에 참여하였다. 4학년은 93

개 학교에서 10,777명(전체 대비 25.3%)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5,429명

(50.4%), 여학생 5,153명(47.8%), 무응답 195명(1.8%)이었다. 6학년은 또

한 93개교에서 11,475명(전체 대비 27%)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5,793명

(50.5%), 여학생 5,457명(47.5%), 무응답 225명(2.0%)이었다. 중학교에서는 

2학년이 59개교에서 9,754명(전체 대비 22.9%)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5,033

명(51.6%), 여학생 4,510명(46.2%), 무응답 211명(2.2%)이었다. 고등학교에

서는 1학년이 46개교에서 10,511명(전체 대비 24.7%)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5,695명(54.2%), 여학생 4,684명(44.6%), 무응답 132명(1.2%)이었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비인지적 특성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서 성향 조사 도구와 행동 설문을 개발하여 활용하

였다. 우선, 독서 성향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적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초·중등 범용 도구(편지윤 외, 2025)를 활용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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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3) 이 조사 도구는 독서 성향을 독자 주도성, 독자 신념, 인쇄물 읽

기 태도, 디지털 읽기 태도, 사회적 독서 등 5개 구인, 28개 문항으로 파악하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 도구는 개인이 독자로서 문식 활동(독서)과 관련 변인(독자, 텍스트, 

맥락 등)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신념, 그리고 문식 활동을 실천하고 이에 참

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경향에 대한 여러 요인의 집합(김종윤 

외, 2024: 23)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인쇄 매체 환경

과 디지털 매체 환경을 동시에 포괄하여 오늘날의 독서 맥락을 충실히 반영

한다는 특징이 있다.

독자 주도성은 독자로서 읽기 목표와 읽기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목

표 달성을 위해 읽기 과정에서의 행동과 정서를 성찰 및 조절하며 끈기 있게 

읽기 행위를 지속해 내는 성향을 뜻한다. 이 구인은 읽기 활동에 대하여 스

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행동과 태도를 아우르는 ‘목표 지향성과 선

택’,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읽기 활동을 점검 및 조정

하며 지속해 나가는 의지인 ‘끈기와 성찰’로 구성된다. ‘나는 글을 읽을 때 목

표를 가지고 읽는다.’, ‘나는 글을 읽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한다.’ 등 총 7개 문항이 포함된다. 

독자 신념은 개인이 독자로서의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인식을 뜻

한다. 이 구인은 자신이 어떠한 독자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뜻하는 

‘자아개념’과 특정한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

식에 해당하는 ‘자아효능감’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글을 읽고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읽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등 6개 문항으로 구

성된다.

인쇄물 읽기 태도는 책을 비롯한 인쇄물 읽기에 대하여 독자가 가지는 

호의적·비호의적 반응이나 평가적 성향을 뜻한다. 독자가 책이나 신문, 잡

3)		 조사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 구체적인 문항은 편지윤 외(202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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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주목한다. 

‘나는 집에서 쉴 때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나는 책을 읽고 싶을 때가 많

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읽기 태도는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디지털 텍스트에 대하여 

독자가 가지는 호의적·비호의적 반응이나 평가적 성향을 뜻한다. 디지털 읽

기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독자가 디지털 기기로 매개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

지털 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나는 

화면을 넘기거나 터치하면서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읽는 게 좋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총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다. 

사회적 독서는 읽기가 사회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읽기 과정과 경험

을 타인과 소통·공유하고자 하는 정서적, 행동적 경향성을 뜻한다. ‘나는 좋

은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는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구인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 동기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데 

적극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점수 해석의 측면에서, 이 조사 도구는 구인 간 합산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각 구인의 점수를 별도 판단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독서 성향 조사 

도구가 다섯 개 구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특성을 지님에 따라(김종윤 외, 

2024), 모든 구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단일 점수(single score)를 산출할 경우, 

구인 간의 상이한 경향성이 왜곡되거나 의미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데 기

인한다. 그러므로 조사 도구의 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총점보다는 각 구인별 

점수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또래의 수준과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방식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은 독서 성향과 명확하게 구

분되고,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독서 행동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최숙

기, 2009). 이에 기존 연구의 경향을 고려하여, 독서 ‘시간’과 ‘양’이라는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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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중심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서 행동 설문은 학

생들의 실제 독서 활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어 하루 평균 읽

기 시간과 하루 평균 디지털 읽기 시간을 묻는 2문항, 한 달간 독서량(전자책 

포함)을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서 행동에 대한 반응은 학생들이 직접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양적 지표를 통해 독서 성향이 

실제 독서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조사 시행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109개교, 중학교 59개

교, 고등학교 46개교 총 214개교이다. 검사 시행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쇄된 평가 도구를 봉투에 담아 배포하였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

급 담임교사용 시행 안내문을 동봉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023년 11월 17일～24일에 걸쳐 검사가 진행되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 성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통계량을 

산출한 후,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을 사용하

였다. 

III. 연구 결과

1. 독서 성향 조사 결과

독서 성향 조사에 대한 구인별 기술 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서 성

향의 다섯 개 구인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3점) 이상의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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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그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독자 신념(M=3.647)이며, 사회

적 독서(M=3.445)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 구인은 3점대 초반

으로, 디지털 읽기 태도(M=3.075), 인쇄물 읽기 태도(M=3.054), 독자 주도성

(M=3.0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학생의 독서 성향 기술통계

구인 M SD 사례 수

독자 주도성 3.006 .922

42,517

독자 신념 3.647 .767

인쇄물 읽기 태도 3.054 1.053

디지털 읽기 태도 3.075 .999

사회적 독서 3.445 .981

1) 학년별 독서 성향

학년에 따른 독서 성향에 대한 기술 통계 및 학년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은 독자 신념

(M=3.734), 인쇄물 읽기 태도(M=3.347), 사회적 독서(M=3.587)에서 가장 높

은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디지털 읽기 태도(M=2.726)는 가장 낮은 성향

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은 독자 주도성(M=2.913), 독자 신념(M=3.586), 인

쇄물 읽기 태도(M=2.849), 사회적 독서(M=3.302)에서 가장 낮은 성향을 나

타냈다. 한편으로 디지털 읽기 태도(M=3.222)는 고등학교 1학년 다음으로 

높은 성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

이에서 평균 점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1학년은 구인에 따라 

상이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독서 성향이 학년군에 따라 서로 다른지, 즉 학년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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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사후검증은 Scheffé 검증), 그 결과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 학년별 독서 성향의 차이 검증 결과 

구분 M SD F 비고

독자 

주도성

초4 3.075 .949

141.214*** 고1>초4>초6,중2
초6 2.917 .935

중2 2.913 .920

고1 3.119 .862

독자 신념

초4 3.734 .751

79.846*** 초4>초6>고1,중2
초6 3.658 .771

중2 3.586 .784

고1 3.603 .754

인쇄물 

읽기 태도

초4 3.347 1.035

450.970*** 초4>고1>초6>중2
초6 2.953 1.050

중2 2.849 1.049

고1 3.056 1.011

디지털 

읽기 태도

초4 2.726 1.046

661.974*** 고1,중2>초6>초4
초6 3.109 1.011

중2 3.222 .940

고1 3.259 .897

사회적 

독서

초4 3.587 .967

152.565*** 초4>고1>초6>중2
초6 3.412 .990

중2 3.302 1.010

고1 3.469 .938

*** p < .001 

초등학교 4학년에서 독자 주도성, 독자 신념, 사회적 독서는 모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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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독자 주도성과 사회적 독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상승한 

반면, 독자 신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구인별 독서 성향

의 학년 간 변화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학년별 독서 성향 그래프

독자 주도성은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1.214, 

p<.001). 고등학교 1학년(M=3.119)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M=3.07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M=2.917)과 중학

교 2학년(M=2.91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초등학교 시기

에 높게 형성된 독자 주도성이 중학교에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시

점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독자 신념도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79.846, p<.001). 초등학교 

4학년(M=3.734)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초등학교 6학년(M=3.658)이었

다. 중학교 2학년(M=3.586)과 고등학교 1학년(M=3.603)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을 거치면서 신념 수준이 점

차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인쇄물 읽기 태도는 학년 간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F=45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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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초등학교 4학년(M=3.347)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교 1학년

(M=3.056), 초등학교 6학년(M=2.953), 중학교 2학년(M=2.849) 순으로 나타

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쇄물 읽기 태도가 점차 하락하는 양상이 뚜렷하

게 확인되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인쇄물 읽기 태도가 다시 상승하였다. 

디지털 읽기 태도는 인쇄물 읽기 태도와는 전반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F=661.974, p<.001). 초등학교 4학년(M=2.726)이 가장 낮았으며, 이

후 초등학교 6학년(M=3.109), 중학교 2학년(M=3.222) 및 고등학교 1학년

(M=3.259)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졌다. 이는 인쇄물 읽기 태

도의 지속적 하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디지털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태

도가 학교급 상승과 함께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독서도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152.565, p<.001). 초등학

교 4학년(M=3.587)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교 1학년(M=3.469), 초등학

교 6학년(M=3.412), 중학교 2학년(M=3.3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에 사회적 독서 성향이 가장 활발하나,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에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독서 성향은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 읽기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 인쇄물 독서 태도 우위에서 디지털 독서 태도 우위로의 전환이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서수현·조병영·김종윤·김지

연·김희동·고진아 외, 2016; McKenna, Conradi, Lawrence, Jang, & Meyer, 

2012). 이는 디지털 읽기 태도가 인쇄물 읽기 태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김종윤·서수현·옥현진, 2016).

한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독자 주도성이나 사회적 독서 등 일부 성향

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독서 태도와 

동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McKenna et al., 

2012; Wigfield, Gladstone, & Turci, 2016; Webber, Wilkinson, Duncan, & 

McGeown,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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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승은 기존 결과와 상이하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

다. 첫째, 발달적 요인으로, 고등학생들은 정체성 탐색, 사회적 소속감, 미래 

준비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독서를 다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국 청소년 대상 조사(Cole, Clark, & Picton, 2022)에서도 독서 

동기와 태도가 초등학교 시기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16~18세에 다소 회복되

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래 준비와 자기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독서 

태도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 문화·교육적 

맥락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과 동시에 입시 경쟁과 학업 성취 압력이 강화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 학습 태도와 독서 성향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봉미미·김혜

연·이수현·이화숙·신지연, 2008). 한국적 교육열과 사회적 맥락이 이러한 독

서 성향의 상승을 자극하는 특수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

석은 가설적 수준에 머무르므로, 고등학생의 발달적 과업과 교육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성별 독서 성향

성별에 따른 독서 성향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성별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독서 성향이 확인되었

다. 성별에 따른 독서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독자 주도성은 남학생(M=2.941)에 

비해 여학생(M=3.081)이 다소 높았으며, 독자 신념 또한 남학생(M=3.587)

보다 여학생(M=3.720)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에서

는 남학생(M=2.872)이 2점대에 머물러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반면, 여학생

(M=3.260)은 뚜렷이 높은 값을 보여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사회적 독서 

역시 남학생(M=3.277)보다 여학생(M=3.637)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

타냈다. 한편 디지털 읽기 태도는 남학생(M=3.030)과 여학생(M=3.127)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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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통계적 경향은 t-검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표 4>). 독자 주도성(t=15.457, p<.001), 독자 신념(t=17.785, 

p<.001), 인쇄물 읽기 태도(t=38.271, p<.001), 디지털 읽기 태도(t=9.860, 

p<.001), 사회적 독서(t=38.348, p<.001)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와 사회적 독서에서의 성

별 차이는 효과 크기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표 4> 성별 독서 성향의 차이 검증 결과

구분 M SD t값 비고

독자 주도성

남 2.941 .928
15.457*** 여>남

여 3.081 .909

독자 신념

남 3.587 .779
17.785*** 여>남

여 3.720 .746

인쇄물 

읽기 태도

남 2.872 1.035
38.271*** 여>남

여 3.260 1.034

디지털 

읽기 태도

남 3.030 1.010
9.860*** 여>남

여 3.127 .985

사회적 독서

남 3.277 1.000
38.348*** 여>남

여 3.637 .921

*** p < .001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성별 격차와 일관된

다. McGeown, Goodwin, Henderson, & Wright(2012)에서는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읽기 성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재적 읽기 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더 자주 

읽었으며 읽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읽기 동기와 읽기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Trigo Ibáñez & Sa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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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íaz(2023)에서도 국제 비교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읽기를 더 즐

기며, 독서 소비(reading consumption, 독서의 양, 빈도, 선호 장르 및 독서 습

관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이 나타났음이 보고되

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읽기 영

역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는데(OECD, 2019), 이는 성별에 따른 독

서의 비인지적 특성의 차이가 비교적 보편적인 경향임을 시사한다. Sum-

mers(2013)에 따르면, 여성이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은 아동·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유지될 정도로 뚜렷한 

경향성을 띤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학생의 높은 독서 성향은 선행연구 및 국제 평가

에서 제시된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와 사회적 독서에

서 나타난 뚜렷한 성별 차이는 남학생의 독서 동기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2. 독서 행동 조사 결과

학생들의 독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의 

읽기 시간 및 한 달 독서량을 조사하였다. 한 달 독서량은 인쇄물 독서를 중

심으로 조사하였다. 

1) 인쇄 텍스트 읽기 시간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인쇄 텍스트 읽기 시간은 <표 5>와 같다. 인쇄물 

읽기 시간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05.859, p<.001). 초등학교 4학년(M=58.44)의 읽기 시간이 가장 긴 것

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M=49.01), 중학교 2학년(M=37.39), 고등

학교 1학년(M=32.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쇄물 

읽기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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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년별 및 성별 인쇄물 읽기 시간(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학년

초4 58.44 49.892

F=605.859***

(p=.000)
초4>초6>중2>고1

초6 49.01 48.978

중2 37.39 50.864

고1 32.38 46.219

성별

남 45.29 53.432
t=2.994** (p=.003) 남>여

여 43.84 45.758

전체 44.62 50.025 -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 부담 증가와 매체 환경 변

화로 인해 인쇄물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t=2.994, p<.01). 남학생(M=45.29, SD=53.43)이 여학생(M=43.84, 

SD=45.76)보다 인쇄물 읽기 시간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쇄물 읽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결과

는 독서 성향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여학생의 긍정적 태도 우위와는 상

반되며, 긍정적 읽기 태도가 실제 읽기 시간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선행연

구(Schaffner, Schiefele, & Ulferts, 2013; Wang & Guthrie, 2004)와 비교

할 때 해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계적 해석의 차원에서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차

이는 약 2분으로, 표준편차(약 50)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효과 크기

(Cohen’s d≈0.03)4)는 실질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Cohen, 

4)		 Cohen’s d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하는 효과 크기 지표이다. 산

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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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둘째, 현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이론이 부족함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2) 디지털 텍스트 읽기 시간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디지털 텍스트 읽기 시간은 <표 6>과 같다. 학년별 

디지털 읽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63.059, p<.001). 

초등학교 4학년(M=39.94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어 초등학교 6학

년(M=60.47분), 중학교 2학년(M=70.39분), 고등학교 1학년(M=72.29분)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매체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디지털 읽기 시간

이 앞섰다(여학생 M=61.97분, 남학생 M=59.21분; t=3.909, p<.001). 다만 차

이가 2.8분에 불과해 실제적 의미보다는 대규모 표본에 따른 통계적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표 6> 학년별 및 성별 디지털 읽기 시간(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학년

초4 39.94 56.896

F=463.059***

(p=.000)
고1,중2>초6>초4

초6 60.47 73.199

중2 70.39 77.803

고1 72.29 74.235

		

 

  







   

  
≈ 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0.2는 작은 효과, 0.5는 중간 효과, 0.8은 큰 효과를 의미

하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값(0.03)은 극히 작은 수준의 차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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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59.21 73.091
t=3.909*** (p=.000) 여>남

여 61.97 70.684

전체 60.47 71.981 -

*** p < .001

인쇄물 읽기 시간과 디지털 읽기 시간을 종합할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쇄물 읽기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읽기 시간은 증가하는 ‘역전 패

턴’이 관찰되었다(<그림 2> 참조). 이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서 인쇄 매체 중

심의 읽기에서 디지털 매체 중심의 읽기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의 디지털 읽

기 시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Twenge, Martin, 

& Spitzberg, 2018). 

<그림 2> 학년별 인쇄물 및 디지털 읽기 시간 비교

3) 한 달 독서량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한 달 독서량은 <그림 3> 및 <표 7>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 한 달 독서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194	 국어교육학연구  제60집 제4호 | 2025년 12월

가 나타났다(F=2996.668, p<.001). 초등학교 4학년이 월평균 21.60권으로 

가장 많은 독서량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10.62권), 중학교 2학년(5.01

권), 고등학교 1학년(3.29권) 순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월간 독서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 학년별 한 달 독서량

<표 7> 학년별 및 성별 한 달 독서량(단위: 권)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학년

초4 21.60 23.175

F=2996.668***

(p=.000)
초4>초6>중2>고1

초6 10.62 15.734

중2  5.01 10.356

고1  3.29  7.344

성별

남 10.45 17.837
t=1.733 (p=.083) 남=여

여 10.16 16.213

전체 10.30 17.082 -

*** p < .001 

다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

록 읽는 도서의 권수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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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책을 읽거나 교과 과제와 연계된 비교적 전문적 텍스트를 읽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단순히 ‘권수’ 기준만으로 독서 활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은 고학

년의 실제 독서 경험을 과소 추정할 위험이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읽기 시간

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양이나 습관이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M=10.45권)과 여학생(M=10.16권)의 

월평균 독서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

다(t=1.733, p>.05). 이는 성별보다는 학년에 따른 변화가 독서량 격차를 설

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만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여학생이 더 긍

정적인 독서 성향을 보임에도, 독서량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나 맥락에 대해

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서 독서 방식과 목적이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글밥이 적은 다독 중심 읽기가 중심인데 비해, 중·고등학교

로 올라가면서 글밥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 몇 권의 책을 정독하거나 과제 중

심 독서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3. 독서 성향 및 독서 행동의 관계 분석

독서 성향 및 행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자 주

도성은 독자 신념(r=.629, p<.001), 인쇄물 읽기 태도(r=.635, p<.001), 사회

적 독서(r=.653, p<.001)와 .6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도적

으로 독서 활동을 선택하고 영위하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

를 구성하고, 또래 및 공동체와의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지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Guthrie & Wigfield(2000)에서도 독서 동

기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매개로 하여 독서 지속성과 성취를 강

화한다고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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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신념은 인쇄물 읽기 태도(r=.593, p<.001), 사회적 독서(r=.523, 

p<.001)와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독서를 가치 있는 행위로 인식

하는 학생일수록 인쇄물 독서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쇄물 읽기 태도와 사회적 독서

(r=.620, p<.001) 간의 밀접한 관련성 또한 학생들이 인쇄물을 읽는 과정에

서 형성한 태도가 또래와 상호 강화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표 8> 독서 성향 및 독서 행동 간 상관계수

　
독자 

주도성 

독자 

신념 

인쇄물

읽기 태도

디지털

읽기 태도 

사회적

독서 

인쇄물 

읽기 시간

디지털 

읽기 시간

독자 신념 .629***

인쇄물 읽기 태도  .635*** .593***

디지털 읽기 태도  .175*** .130*** .067***

사회적 독서 .653*** .523*** .620*** .215***

인쇄물  읽기 시간 .280*** .282*** .361*** -.007 .232***

디지털  읽기 시간 .005 .003 -.010* .334*** .026*** .225***

한 달 독서량 .189*** .236*** .306*** -.058*** .175*** .415*** .040***

* p < .05, *** p < .001 

반면 디지털 읽기 태도는 독자 주도성(r=.175, p<.001), 독자 신념

(r=.130, p<.001), 인쇄물 읽기 태도(r=.067, p<.001), 사회적 독서(r=.215, 

p<.001)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긴 하였으나 수치상 낮은 상관에 머

물렀다. 이는 디지털 읽기 환경이 학습자의 태도와 실제 행동을 일관되게 연

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텍스트의 비선형적 구조와 과잉 정

보(Leu, Kinzer, Coiro, & Cammack, 2004)로 인해 디지털 읽기에 대한 긍

정적 태도가 반드시 독서 시간이나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후속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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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독서 행동 지표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인쇄물 읽기 시간은 한 달 독서량

(r=.415, p<.0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쇄물에 많은 시간을 투

자하는 학생일수록 실제 독서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Stanovich(1986)가 제

시한 매튜 효과(Matthew Effect)에 따르면,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인쇄물 

독서를 지속하는 학생은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장기적으로 문해력 격차

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읽기 시간은 한 달 독서량과의 상관이 낮아

(r=.040, p<.001), 디지털 독서가 반드시 책의 권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인쇄물 읽기 시간은 독자 주도성(r=.280, p<.001), 독자 신념

(r=.282, p<.001), 인쇄물 읽기 태도(r=.361, p<.001), 사회적 독서(r=.23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와의 상관

이 두드러졌다. 이는 인쇄물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실제 읽기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디지털 읽기 시간은 디지털 

읽기 태도와 중간 수준의 상관(r=.334, p<.001)을 보였지만, 인쇄물 읽기 태

도와는 약한 부적 상관(r=-.010, p<.05)을 나타냈다. 이는 인쇄물 독서와 디

지털 읽기가 경우에 따라 대체적(또는 상호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독서량은 독자 주도성(r=.189, p<.001), 독자 신념

(r=.236, p<.001), 인쇄물 읽기 태도(r=.306, p<.001), 사회적 독서(r=.17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디지털 읽기 태도와는 낮은 수

준의 부적 상관(r=-.058, p<.001)을 나타냈다. 이는 디지털 읽기 태도가 높

을수록 전통적 의미의 독서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독자 성향, 특히 독자 주도성과 독자 신념, 인

쇄물 읽기 태도가 실제 독서 행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인쇄물 독서와 관련된 성향은 독서 경험을 심화하고 독서량 증가로 이어

지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디지털 읽기는 성향과 행동 간 불일치가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서 교육의 방향은 인쇄물과 디지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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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인쇄물 독서와 디지털 독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

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차원적인 독자 성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천적 독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안내하는 방안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 42,517명을 대상으로 독서 성향

과 독서 행동의 양상을 분석하고,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계를 탐색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독서 성향은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서 성향이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읽기 태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전통적

인 인쇄물 읽기와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쇄물 읽기 태

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약화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윤준채·김영란, 2008; 

정혜승·서수현, 2011; McKenna, Kear, & Ellsworth, 1995; McKenna et al.,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새로운 읽기 태도와 동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쇄물 읽기 태도와 독자 신념이 낮아진 현상은 학

업 중심의 청소년 독서 문화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

과, 인쇄물 읽기 태도와 독자 신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특히 초

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쇄물 읽기 태도와 독자 신념은 모두 독서 행동

(인쇄물 읽기 시간 및 한 달 독서량)의 감소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독서가 여가 목적, 독자 주도적 활동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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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과제 중심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발달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어 온 부분으로, 

정혜승·서수현(2011), 서수현·정혜승(2012)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학습 독서의 비중 증가와 자발적 독서의 감소’로 분석하였다. 편지윤(2018, 

2019) 역시 학교 과제 중심의 독서가 학생의 내적 동기와 즐거움을 저해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cKenna et al.(1995)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cKenna et al. (2012) 

모두에서 학년 상승에 따른 읽기 태도 저하의 경향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

우, 이러한 읽기 태도의 저하를 읽기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거나 읽

기를 대체하는 여가 활동이 확대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학년 상승에 따른 인쇄물 읽기 태도의 약화는 

단순한 발달적 변화라기보다는 읽기가 ‘성취 과제’로 전환되면서 자율성과 

즐거움이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독서 

교육은 읽기를 학습의 수단 또는 외재적 동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학

생이 자기 결정적 동기를 회복하고 독서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경험으

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류수경, 2019; 허모아, 2020).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독서 성향을 보였다는 결

과는 성별에 따른 독서의 비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여

학생은 독서 성향의 5개 구인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독서 성향의 차이는 문화나 연

령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되는 보편적인 경향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Ameyaw & Anto, 2019; McGeown et al., 2012; McKenna et al., 

2012; OECD, 2019; Summers, 2013 등).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와 사회적 독서의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쇄물 독서, 그리고 독서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남학생들의 인식이나 경험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남학생의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독서 참여 및 독서 활동의 경로를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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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특히 남학생들은 인쇄물 읽기 태도가 

2점대에 머무르는 등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반면, 디지털 읽기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른 요소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는 남학생이 디지털 텍스트 읽기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

국(McKenna et al., 2012)과 영국(Crook & Harrison, 2008)의 연구 결과와

도 부합된다. 디지털 읽기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 축소는 매체 환경의 변화가 

남학생에게 새로운 독서 참여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디지털 읽기 태도에서도 여학생들은 긍정적인 성향

을 보였다는 점에서, 학교 독서 차원에서 디지털 활동 중심의 독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온라인 북클럽’ 활

동과 같은 디지털 매체 환경과 사회적 독서 활동이 매개된 프로그램을 다채

롭게 구성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 성향과 독서 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정의적 요인이 

실제 독서 수행을 매개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독자 주도성, 독자 신념, 인

쇄물 읽기 태도 등 독서 성향의 하위 요인은 인쇄물 읽기 시간, 월평균 독서

량 등 행동 지표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인쇄물 읽기 태도

는 독서 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 행동

이 단순히 인지적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정의적 요인이 학습자의 지속적 읽

기를 매개하는 중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Guthrie & Wigfield(2000)의 읽기 관여 모형이나 

Stanovich(1986)의 매튜 효과 이론과도 부합한다. 이들 이론은 긍정적 독서 

동기가 독서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읽기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

호 강화적 순환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독서 성향은 독자의 정의적 특성

을 설명하는 지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행동적 참여를 촉발하는 결정적 변인

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독서 교육은 전략 지도를 넘어, 학생

의 독서 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성향 중심 

독서 교육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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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와 일부 구인의 한계로 인해 독서 성향의 

형성 및 발달의 역동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

완·확장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독서 성향의 발달 궤적을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학년별 차이를 횡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독서 성향과 행

동의 발달적 변화를 일정 부분 확인하였으나,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자

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변화의 인과적 요인과 맥락, 그리고 구인별 발달 

경로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서 높았다가 중학

교 2학년에서 급감한 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독자 주도성과 사회적 독서의 변화 양상은 단면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독서 성향 및 독서 행동의 변화 궤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 탐색과 확립, 소속감의 증대, 미래 준비 등 일반적

인 발달 요인과 학업 부담, 입시 경쟁 등의 교육 환경 요인 등이 이러한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독서 성향 발달의 구조적 요인

과 맥락을 면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인쇄물 읽기 태도와 디지털 읽기 태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

한 통합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쇄물 읽기 태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디지털 읽기 태

도는 상승하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인쇄물 읽기 태도가 독서 시간 

및 독서량 등 독서 행동과 밀접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 달리, 디지털 읽기 

태도는 독서 행동과 상관이 낮거나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인쇄물 읽기 태도와 디지털 읽기 태도가 독립적 차원을 넘어, 상호작용

하거나 각각이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태도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상보적·보완적 관계와 대체적·경쟁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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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독서 목적이나 장르에 따라 두 태도가 어떻게 상

호 강화 또는 경쟁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매

체 통합형 독서 교육의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쇄물 독서 중

심의 전통적 교육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독서 실천 간의 간극을 메우

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독서 성향 및 행동의 차이를 유발하는 맥락적 원인과 

이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독서 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독서량의 유의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쇄물 

읽기 시간에서도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효과 크

기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 성

향과 행동이 단순한 선형적 관계로 연결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다양한 변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에서는 독서 성향의 구인을 개인적 

특성 차원에서 측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래 문화나 성역할 기대(Trigo 

Ibáñez & Santos Díaz, 2023), 학교 독서 교육의 여학생 친화적 경향(Coles 

& Hall, 2002)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성별 격차 형성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Logan & Johnston(2009)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별 차이는 단순히 특정 변인의 평균에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 구조 자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독서 성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요인 간의 연결 양상 또한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맥락적 요인이 성별에 따른 독서 성향 및 행동 차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독서 

교육 전략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성향

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독서 성향과 독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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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울 지역의 학생에 한정했다는 점, 학

생들의 자기 보고식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표집 범위를 확대하고, 심층 면담이나 교사 평정 등

의 조사를 보완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독서 성향의 형성 맥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 성향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제반 

조건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독서 성향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5개 구인을 

별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구인별로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나 학교

급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독

서 성향 구인에서 가장 낮거나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 중학교 2학년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집단은 흥미롭게도 다른 구인에서의 경향성과는 달

리, 디지털 읽기 태도에서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유일한 집

단이었다. 이는 발달 단계적 특성, 학업 부담 증가, 또래 문화 변화, 디지털 

매체 활용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한 심층 연구가 필

요하며, 이를 통해 독서 성향 저하의 원인을 다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교

급별,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서 성향은 여전히 측정이 쉽지 않은 개념이며, 사회문화적 요구와 매

체 환경의 변화, 교육 담론의 전환에 따라 그 구인과 의미가 유동적으로 달

라질 수 있는 구성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

라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성향의 구조와 특징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히

고,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를 계기

로 독서 성향에 대한 접근을 정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학교 독서 교육 및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5.10.31. 투고되었으며, 2025.11.10. 심사가 시작되어 2025.12.03.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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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중등학생의 독서 성향 및 행동 양상 분석
—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서혁·김종윤·장봉기·편지윤·양길석

이 논문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 42,51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 연구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독서 성향과 독서 행동을 

분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쇄물 읽기 태도와 독자 신

념이 낮아졌으며, 디지털 읽기 태도는 반대로 상승하였다. 특히 중학교 2학

년에서 전반적 독서 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전 구

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독서 성향을 보였다. 독서 성향과 행동 간에는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정의적 요인이 실제 독서 시간과 독서량을 매개하

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성향을 다

차원적으로 규명하고, 학년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 교육과 성향 

중심의 독서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독서 성향, 독서 행동, 독서 성향 조사, 독서의 비인지적 특성,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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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ading Dispositions and Behavior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 Focusing on the Responses of Students in Seoul

 Suh Hyuk · Kim Jongyun ·

Jang Bonggee · Pyun Jiyun · Yang Kilseok 

This study presents a large-scale empirical investigation of reading 

dispositions and behaviors involving 42,51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onducted amid the rapid digital transfor-

mation. Reading disposition was measured across five constructs: reader 

agency, reader beliefs, attitudes toward print/digital reading, and social 

reading. 

The findings reveal that as grade level increased, students’ attitudes 

toward print reading and their reader beliefs tended to decline, whereas 

their attitudes toward digital reading increased. Overall reading disposi-

tion reached its lowest point among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Female students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reading dispositions 

across all constructs, particularly in attitudes toward print reading and so-

cial reading behavior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

tween reading disposition and reading behavior, indicating that affective 

factors act as key mediators of actual reading time an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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